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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트레스-대처 모델을 기반 한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이 학령초기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함이다. 연구 설계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G시의 초등학교 1학
년 학생 148명(실험군 72명, 대조군 76명)이었다. 실험군은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24주 동안(6모듈 총 24 회)
받았다. 대조군은 어떤 처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기보고형 구조화된 설문지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정서지능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t=-.37, p=.715), 스트레스 대처능
력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F=22.77, p<.001)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학령초기 아동들에게 학
교기반 정신건강 중재로서 ‘지피의 친구들’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융합, 학령초기 아동, 스트레스 대처, 정서지능, 친구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effect of 'Zippy's friends' program based on stress coping 
model for early chil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was designed to conduct a pre-post test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148 first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 
city(experimental group=72, control group=76).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Zippy's friends 
program for 24 weeks (6 module, 24 hours).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From 
April to December 2017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were 
analyzed using the χ2-test, t-test, and ANCOVA with SPSS/WIN 20.0 Program. After the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s in terms of 
stress coping ability( F=22.77, p<.001),but not in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t=-.37, p=.715).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Zippy's program can be used in school based practice as an effective mental 
health intervention for early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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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5년 연속 OECD 국가 중 아

동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으로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의 수
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이는 스트레스가 성인뿐
만 아니라 아동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령초기 아동은 유아기에서 아
동기로 전환점을 맞는 시기로,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물리적, 학업적, 사회적 면에서 변화를 직면하게 되고 새
로운 역할 수행과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아동들은 가족관계에서 더 나아가 학
교 환경에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규칙을 배우고 높은 
수준의 학업을 요구 받으며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동안 
두려움과 불안, 긴장, 갈등 등의 여러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다[3].

아동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며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움으로써 스
트레스에 대처하며 환경에 잘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형
성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력은 미래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여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처기술을 습
득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 우울, 강박 등의 내재화 문제와 
등교거부, 대인회피, 폭력적 행동, 극단적인 자살 등 외현
화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여 학령기 이후까지 영향을 미
친다[4].

정서지능은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5]으로 정서지능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
대로 인식 못하여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거나,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6]. 정서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
고 다양한 경험과 교육에 의해[7] 발달하며 유아기, 아동
기에 잘 이루어진다. 실제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
를 인식 및 구별, 사회적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어
린 시절부터 교육하고 길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6]. 이는 학령전기 아동이 정서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지
만 원치 않는 정서 경험을 멈추거나 정서의 강도를 줄이
기 위해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방법을 사용할 줄 알고 다
른 생각을 함으로써 불쾌한 기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풀이된다[6,7].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처 기술의 레퍼토
리를 가지는 것이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가 심리학적 부

적응을 심화시키는 것을 완화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8]. Holen[9] 연구에서는 아동이 다양한 상황에
서 여러 가지 대처전략을 적용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감소하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정서지능이 스트레스에 의한 행동문제
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론하여 볼 수 있다.

10년 전부터 영국과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동유럽, 홍
콩 등 여러 나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
기반으로 Lazarus와 Folkman의 스트레스-대처 모델
[10]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1996년 영국 
Partnership for Children(PFC)기관[11]에서 개발한 
Zippy's Friends로 대처 기술에 대한 아이들의 레퍼토
리를 확장하고 다른 상황에 적응시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
로그램이다.   

스트레스-대처 모델은 환경상의 자극이나 어려움, 기
타 생활사건 등의 요구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인간과 환
경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
기 위해 개인이 동원하는 자원들, 그러한 자원과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반응, 해결하기 위한 대처과정, 이 모
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중요시 여긴다[10]. 아동
들 역시 매일 겪는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이상적인 대처방법을 일찍 배운다면 스스로 다
양한 경우 적절한 대처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스트
레스 대처 모델을 기반으로 한 Zippy's Friends 프로그
램을 학령초기아동들에게 학교기반의 정신건강증진 프로
그램으로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대처전략을 찾아가는 과
정[11]을 배우고 익혀 건강한 청소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초기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과 스트레스-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융합
시대 학령초기 아동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초기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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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
램이 학령초기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2)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
램이 학령초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1.3 연구 가설
연구가설1: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정서지능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2: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정서지능,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에 의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의 J, G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
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이라 J초등
학교 1학년 대상으로 선별하였고, 그 중에서 프로그램 참
여 의사를 밝히고 부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과 부모를 대
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12]을 활용하여 ANCOVA분석 시 유의수준 α
= .05, 효과크기 .40, 검정력 .90, 집단수 2로 계산 하였
을 때 그룹 당 69명씩 총 138명이었으나[9], 중도 탈락
률을 고려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76명씩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실험군 4명의 대상자는 사후 설문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 
72명, 대조군 76명 총 148명이었다. 두 집단의 배정은 
동전 던지기를 통해 앞면은 실험군으로 뒷면은 대조군으
로 설정하여 J초등학교 1학년 72명을 실험군으로, G초

등학교 2학년 76명을 대조군이 되었다. 시간 간격만 있
을 뿐 대조군 역시 부모의 동의를 얻는 학생대상으로 동
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정서지능 측정도구
Salovey와 Mayer[13]가 제시한 정서지능의 구성요

소에 입각하여 Moon[14]이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정서지능 검사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4개 영
역으로 총22문항, 2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2점, ‘가끔 
그런 편이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Moon[14]의 연
구에서 Cronbach's α값이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80
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처능력 측정도구
Min과 Yoo[15]가 개발한 일상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를 Park[16]가 개정·보완한 설문지로 적극적 대처행
동,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5점 척도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요인의 대처 행동을 많이 사
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 소극·회피적 대처와 공격적 대
처는 역채점을 하여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바람직한 대
처를 하는 것으로 채점하였다. Park[16] 연구에서 
Cronbach's α값은 .64~.87이었고, 본 연구에서 .70이
었다. 

2.4 연구 절차
2.4.1 Zippy's Friends 프로그램  
본 연구자들은 영국의 Partnership for 

Children(PFC) [11]기관과 여러 차례 전자메일을 통해 
한국의 아동 대상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
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Zippy's 
Friends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형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중 주 진행자 2명은 영국 킹스톤에 위치한 PFC
를 방문하여 영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정책현황과 학
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을 교육 받고 본 프로그램 내용을 이수
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간호학과 교수 2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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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청소년 실무 팀원 2명,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가 자
유로운 통역대학원생 1명이 프로그램 번역과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표현과 상황에 대해 수정보완하며 교재 개
발을 하였다. 이후 공식적으로 G광역시에 있는 N 정신
건강복지센터와 PFC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내용 
해석과 사용지침서를 한국정서에 맞게 수정 보완을 허락
받고 한국형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본 연구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은 국내의 아동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갖는데 첫째, 
Lazarus와 Folkman[10,17]은 대처전략을 문제 중심 전
략과 정서 중심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프로그램은 
정서중심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정서 중심 전략은 스트레
스 상황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들을 다스리거나 통제하
는 노력을 의미한다. 학년초기 아동들이 정서중심전략을 
레퍼토리를 확장시키고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대처 유
형을 적용하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대처기술의 효과적인 
훈련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한국 아동들이 학
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레퍼토리로 수정하
고, 아동기 대상자가 한국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
해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대처 기술을 찾아봄으로써 아
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구성 
하였다. 

 
2.4.2 프로그램 내용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은 ‘지피’라는 동물 주인공

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 스토리 중심으로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단지 어려움을 겪거나 위험에 처한 아이들
에게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용이 구
성되었다.  

한국형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의 1 module은 감
정을 주제로 ‘지피와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써 이야기 속 아동들이 경험한 사건과 관련하여 느꼈을 
감정 슬픔, 분노, 질투, 불안에 대해 나누었다. 슬픔, 분
노, 질투, 불안과 같은 감정 알아차리기와 대처하는 방법 
찾기로 구성하였다. 아동들이 찾은 방안을 발표하게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을 확인한 후 역할극을 통해 어떤 
방안을 선택해서 적용해 볼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였다. 2 
module은 의사소통을 주제로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하
기, 잘 듣기, 도움 요청하기, 말하고 싶은 것 말하기 등으
로 구성되어 다양한 사건에 대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
하는 능력을 배우도록 하여 정서지능을 높이는 것이 목
표였다.

3 module은 관계를 주제로 특히, 친구와 관계를 유
지하는 방법, 외로움과 거절에 대처하기, 친구들과 갈등 
해결하기,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져 학교생활이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되고 학교생활을 통해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하게 하였다. 4 module은 갈등해결하기 주제로 좋은 해
결책 찾기, 괴롭힘에 대처하기, 문제 해결하기, 다른 사람
들의 갈등해결 돕기를 다루었으며 다양한 해결책 중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 아동들의 눈
높이 수준에 맞춰 계단을 그려 시각적으로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행동을 해보도록 하였다. 

5 module은 변화와 상실에 대처하기 주제로 변화와 
상실은 삶의 일부라는 것, 죽음에 대처하기, 묘지 방문하
기, 변화와 상실로부터 배우기로 구성되어 변화가 삶의 
과정에서 일부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다음 수업이 
바로 묘지에 직접 방문하기였으나 학교상황에 따라 현장
에 가는 체험을 할 수는 없었다. 연구자는 직접 방문 대
신 묘지 사진, 다양한 나라의 장례문화, 아동들의 묘지 방
문 경험을 충분히 나누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런 대처
도 적절한 방안으로 아동들은 특히 다른 나라 장례문화
에 큰 관심을 보이도록 하였다. 

마지막 6 module은 ‘우리는 대처 한다’ 주제로 다양
한 대처방법,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새로운 상황에 적응
하기, 함께 축하하기로 구성되었다. 아동들은 상황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스토리를 
통해 인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 대처방법과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성장하여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
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과정을 들으며 아동들에
게도 다가올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를 찾아보게 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상황들에 준비하는 경험을 제공하
였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자
신에게 스스로 멋진 왕관을 만들어 써보도록 하였고 도
움이 필요한 친구들의 왕관을 만드는 것을 도우며 서로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들은 6 module 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중 세부적으로 나뉘었던 각 회기 프로
그램을 마침으로써 서로 변화하고 성장한 자신들을 확인
하도록 하였다. 아동들은 수료증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
한 소감을 발표하였고 연구자는 지피의 친구들 시간을 
통해 배운 것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2.4.3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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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Zippy's Friends Program based on stress coping model
Modules Theme Contents

1 Feelings
· Program orientation/ Our Promise
· Feeling sad/ angry/ jealous/ nervous
· Homework: feelings and to identify coping strategies 

2 Communication

· Our Promise
· Improving communication/Listening /Who can help us?
· Saying what you want to say
· Homework : Communicate their feelings  

3 Making and breaking 
relationships

 Our Promise
· How to keep a friend/Dealing with loneliness and rejection 
  How to resolve conflicts with friends
· How to make friends
· Homework : To make friends, Why a friend is good

4 Conflict resolution

· Our Promise
 ·How to recognise good solutions/ Bullying/ Solving problems
  Helping others to resolve conflicts
· Homework : To resolve conflicts, Thoughts that · makes you feel good

5 Dealing with change and 
loss

· Our Promise
· Change and loss are part of life/ Coping with death Visit to a graveyard/ Learning from 

change and loss
· Homework: change and loss, Past experience and current

6 We cope

· Our Promise
· Different ways to cope/ How to help others
: Adapting to new situations
· Celebrating together

프로그램 운영은 본 연구자 2인이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고 1회기 당 40분 진행하며, 주 1회, 총 6 
Module로 각 Module당 4회기로 총 24회기를 진행하
였다. 아동들의 책상을 ‘ㄷ’자 형으로 배열하여 아동전체
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시작 시 마다 
약속 읽기를 반복하여 서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주제로 전환할 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청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며 주인공의 감정과 
행동을 살펴본 후 아동 자신의 경험 나누기를 하였다. 활
동은 주로 경험 나누기, 강의, 역할극 또는 놀이 활동 순
으로 진행되고 회기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배웠는지, 이 
회기를 마치며 나의 감정과 수업이 어떠했는지 스스로 
평가하였다.

2.5 자료 수집 및 연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4일부터 12월 13

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G시 N 정신건강복
지센터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
한 사전에 각 학교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 내
용,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허락을 받았다. 이
후 연구 대상자인 아동과 법정 대리인에게 본 연구에 대
한 설명서와 동의서를 제작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을 통
해 종례시간에 각 가정에 배포하였다. 연구 설명서에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로 인해 기여하는 점과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설명하
였다. 연구 설명문을 상세히 읽어본 후 법정 대리인과 아
동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연구동의서에 서면
으로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만약 
도중에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자료의 익명성과 비밀보장 및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됨을 공지하였다. 설문지 수거는 각 학교에 
밀봉된 설문지 수거 박스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작성해 
온 설문지와 동의서를 투표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및 동기 부여
를 위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실험
군에게는 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 
대조군에게는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동일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6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Independent t-test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정서지능 및 스트레스 대처

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Kolmogorov-Smir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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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시행하였다.
∙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검정은 두 군 간의 사전 

값이 동질 한  정서지능은 사전-사후의 차이 값으로 
Independent t-test, 두 군 간의 사전 값이 동질하
지 않은 스트레스 대처는 사전 값을 공변량으로 처
리하여 ANCOVA[18]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 3과 같다. 성별은 

실험군 남학생 31명(43.1%), 여학생 41명(56.9%), 대조
군은 남학생 33명(43.4%), 여학생 43명(56.6%)이었고,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와 같이 교우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 간에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Table 3과 같이 프
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 사전 점수
분포가 모두 정규분포하여 두 집단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한 평균차이 분석을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한 결과, 정서지능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t= 1.76, p>.080) 두집단 간에 동질
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은(t=-3.63, p<.001) 확보되지 않았다.

Characteristics

Experimenta
l (n=72)

Control
(n=76)

Total
(n=148)

/t p
n(%) or 

Mean±SD
n(%) or 

Mean±SD n(%) 

Gender
Male 31(43.1) 33(43.4) 64(48.6) .00 <.999

Female 41(56.9) 43(56.6) 84(51.4)
Satisfacti

on 
of peer 

relationsh
ip 

Good 40(55.6) 46(60.5) 86(58.1) .49 .829

Normal 27(37.5) 26(34.2) 53(35.8)

Not 
good 5(6.9) 4( 5.3) 9( 6.1)

 
Satisfacti

on
of school 

life

Good 53(73.6) 48(63.2) 101(68.2) 2.47 .305

Normal 13(18.1) 22(28.9) 35(23.6)

Not
good 6(8.3) 6(7.9) 12( 8.1)

Table 2. Ho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48)

Variables
Experimental

(n=72)
Control
(n=76) t p

Mean±SD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23.76±3.86 22.55±4.46 1.76 .080

Stress coping total 52.64±8.31 57.59±8.29 -3.63 <.001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148)

 

3.2 가설 검정
Table 3과 같이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학령초기 아동에게 적용하여 효과
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가설인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정서지
능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t=-.37, p=.715) 제 1가
설은 기각되었다.

제 2가설인󰡒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스트레
스 대처능력 점수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두 집단의 사전값이 동질하지 않아 실험적 처치효과의 
정확한 비교와 종속변수에 대한 대상자의 외생변수 영향
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 사전 점수
를 공변량으로 처리하여 통제한 사후 점수를 비교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22.77,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F* 

or t** p
Mean±SD Mean±SD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Exp 23.76±3.86 23.31±3.86 -.46±4.83 -.37 .715

Con 22.55±4.46 22.38±3.88 -.17±4.73

Stress 
coping

Exp 52.64±8.31 58.39±6.94 5.75±5.95 22.77 <.001

Con 57.59±8.29 56.92±8.48 -.67±6.7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Result of ANCOVA 
controlling the values at pretest as a  covariate;**t value.

Table 4. The effect of Zippy's Friends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ress coping 
between two groups        

(N=148)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초기 아동의 정서지능,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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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을 실
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정서지능 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Kim[19]연구에서 협동중심의 미술집단치료프로그램은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20]연구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통합적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
였다. 이는 Zippy's Friends와 같은 정신건강증진프로그
램은 아니었으나 학령초기 아동의 발달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서에 대해 언어적 표현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한 
제공 과정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본 프로그램 1 module에서는 Kim[15], Kim[16]의 
연구처럼 아동들로 하여금 슬픔과 불안을 쉽게 알아차리
도록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
였다. 아동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노와 질투와 같은 
단어는 연구자가 상황극으로 예를 들자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동들은 자신들이 이미 사용
해 본 대처방안과 다른 아동들이 발표한 방안을 듣고 자
신에게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 
module에서는 난처한 상황을 카드에 적어 뽑게 하여 아
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역할극을 시행해 봄으로써 적절
한 감정표현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하지만 학령초기, 특히 1학년 아동의 단어를 이해
하는 능력에는 개개인의 차가 크고, 회기마다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각 회기를 온전히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와 Kim 등
[20]의 연구결과가 달랐던 것은 기존 연구의 대상자가 저
학년이긴 하지만 학년이 다르고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이 20회기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에 대한 중
재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미술을 사용한 집
단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신 및 타인의 정
서를 지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음악, 미술 등을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 모델 기반 Zippy's Friends 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대
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Mishara
와 Ystgaard[21]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Zippy's 
Friends 프로그램 참여한 실험군이 일상의 다양한 사건
에 많은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협력, 감정이입, 자기주장

과 자기 조절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
지한다. 또한 Wong[22] 연구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로 전환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Zippy's Friends 프로
그램을 적용 후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이 증가한 것은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아동기부터 대처기술에 대한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
지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점차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예상치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도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23,24]를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프로그램의 3-4 module은 관계와 갈등을 주제로 
구성되어 학령초기 아동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익하였다고 판단된다. 5 module은 변화와 상실에 대
처하기라는 주제로 지피라는 곤충이 죽는 스토리를 통해 
죽음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된다. 연구자의 염려와
는 달리 아동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강아지, 햄스터, 고양
이, 식물 등과 관련하여 경험을 충분히 나눔으로써 죽음
이 우리 인생의 일부분이며 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서서
히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6 module은 대처
법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 스스로 배운 바
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전략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Zippy's Friends 프로그
램은 학령초기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를 포함한 확장된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스트레스를 어떻
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가고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
의 중심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전달방법으로, 역할극, 만
들기, 이야기, 게임 활동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대처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였
고 효과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습득했다는데 그 의
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 할당 시 무
작위로 할당이 어려워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에 제한점
이 있었다. 둘째, 일 개 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에서 활성화 되는 
정서지능에 대해 배운 바를 가정환경에서 반복 적용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넷째, 아동이 성장함
에 따라 예상치 않는 사건을 만났을 때도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한계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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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령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
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Zippy's 
Friends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스트
레스 대처 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Zippy's Friends 프로그램이 학령초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환경에 적응하는데 유용한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
라 단기적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에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
교사들이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상의 결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정규적인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지속적
인 관찰을 하였다. 하지만 학령초기 아동대상의 Zippy's 
Friends 프로그램과 같은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
용하는 것은 가정 환경과 학교 환경에 따라 연구 결과의 
파급과 확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복연구와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학
교정신건강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과 호주 등과 같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자원구조, 교과과정, 학교 및 지역사회 조직 
간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더 많은 아동들에게 성정발
달과정에 적합한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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